요한 복음 다섯번째 시간 

사마리아 여인(4,1 ~ 4,45)

안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예수 이전의 잡다한 종교를 대표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그리스도에 의한 모든 종교의 완성과 대체를 나타내고 있다.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하느님의 백성이었지만 여러 세기 동안 이교 제국들에게 점령당하면서 그들의 생활과 종교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자신들을 진정한 모세의 추종자들로 여기고, 모세오경만을 영감 받은 책으로 주장하며, 모세와 같은 하느님의 최후의 예언자가 올 것이라 믿고 있었다. 유다인들은 이런 사마리아인들을 참된 신앙인인 체 하는 불순한 이방인으로 여겨 수 세기 동안 반목하고 서로 접촉하는 것 조차 꺼려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영토를 지나다니시고 그곳에서 멈춰 쉬기도 하시며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청하기도 하신다. 그리고 실제 며칠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시기도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이처럼 우호적이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은 모든 시대에 있어 예수의 제자들이 유사한 종교들에 접근하는 방식에 모범이 되고 있다. 

해설

4,14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샘 솟는 물은 예수께서 드러내주시는 진리와 그분이 보내 주시는 성령 두 가지를 다 상징한다. 여기서 샘물은 우물물과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우물물은 제한된 진리 즉 율법을 상징하고 있다. 율법의 진리는 얼마간의 생명을 줄 수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자들의 가슴속에서 영원한 생명에로 솟아오르는 것이다. 

4,18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되고…”
   사마리아인들의 수 세기 동안 많은 신들과 관계를 맺으며 종교적으로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남편을 두며 간음한 것과 같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심하게 대하지 않고 단죄하시지도 않는다. 

4,21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비를 드릴 때…….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지리적인 위치에 대해 논쟁할 때는 지났다. 새 성전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예배의 장소가 될 것이다. 

4,22 “구원은 유다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세상의 다른 종교나 모든 종교들 안에 많은 진리가 들어 있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종교 만큼 하느님의 인도를 받아왔다고 주장할 수 있는 종교는 없고, 하느님의 선택된 민족이 받은 참된 계시를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종교는 없다. 

4,23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때가 ….”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들을 고백하는 자제들을 나타낸다. 예배가 영과 진리로 이뤄지는 것은 예수께서 주시고 성령께서 제자들의 공동체에 알려 주신,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4,34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기는 것이 내 양식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일이 완성되게 하려는 뜻을 가지고 계신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당신과의 결합에로 끌어들이는 것이고, 인류로 하여금 당신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케 하는 것이다. 사람이 되신 예수의 사명은 아버지의 일 즉,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일치를 완성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실 때 아버지의 이 일은 완성된다. 

4,35 “저 밭을 보아라. 곡식이 이미 다 익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아버지께서 창조의 시작과 더불어 행해 오신 모든 사랑의 행위들은 사람이 되신 말씀의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활동 안에서, 인간 역사를 통한 하느님의 이 모든 노고들이 맺은 결실을 거둬들일 때가 된 것이다. 

4,36 “심는 사람도 거두는 사람도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심으셨고 사람이 되신 아들께서 거두시는데, 두 분 모두 기뻐하신다. 하지만 심는 분과 거두는 분은 한 분 이시며 어느 한 쪽의 기쁨은 곧 다른 쪽의 기쁨이다. 

4,38 “남들이 수고하여 지은 곡식을 거두라고 나는 너희를 보냈다. 수고는 다른 사람이 하였지만 그 수고의 열매는 너희가 거두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제자들은 장차 당신의 일을 함께 해나갈 사람들이며 하느님의 교회와 새로운 백성이다. 그들이 할 일은 다른 사람들이 가꾸어 놓은 들판에서 곡식을 거둬들이는 일이 전부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란 인류 역사 속에서 창조주에게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언자 등-을 나타낸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톨릭 신자들이 “갈라진 형제들에게서 발견되는 참된 그리스도교적 보화들을 공동유산에서 물려받은 것으로 알아 기쁜 마음으로 인정하고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가르치면서 일치를 위해 우선 가톨릭 신자들이 실천해야 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가톨릭 신자들이 일치의 목적으로 갈라진 형제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 사정으로 그들과 접촉하며, 먼저 그들에게 접근해가야 하겠다. 무엇보다 먼저 가톨릭 가정 안에서 쇄신되어야 할 것,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실하고 세심하게 살펴봄으로써, 그리스로부터 사도를 통하여 전래하는 교리와 계명을 교회생활이 증거하도록 되어야 하겠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 제 4항)


